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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6. 5. 22.(금) 배포시 배포 2026. 5. 22.(금) 17:30

농식품부, 호우 대비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점검

 -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주재, 농진청, 지방정부 등 참석 호우 대비 긴급 
점검회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

정책관 주재로 담당부서(식량, 축산, 유통),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5개 도 

및 농협중앙회 업무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5월 22일 호우 대비 긴급 사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월) 중국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다량의 

수증기가 남부지방으로 유입되어 26일(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특히, 

남부지역은 호우특보 수준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진청, 지방정부 등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저수지 등 기반시설 관리, 상습 침수지역 등 취약지역 배수로 정비, 

하우스 등 시설물 및 산사태 대응 상황 등을 사전 점검하였다.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매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만큼, 분야별·작물별 취약지역 사전점검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명 또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상황을 

즉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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